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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속노조 2018년 중앙교섭 결렬 선언
9차 중앙교섭, 사용자협의회 “교섭 결렬 예상, 제시안 없다”···“교섭 결렬은 사용자협의회가 자초했다”

금속노조가 2018년 중앙교섭 

결렬을 선언했다. 금속산업사

용자협의회는 “어차피 오늘 

결렬될 교섭에 제시안은 없

다”라고 말했다.

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

협의회는 6월 19일 서울 중구 

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9차 

중앙교섭을 열었다. 김호규 노

조 위원장은 교섭을 시작하며 

“지난 교섭에서 말한 대로 오

늘 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가 

제출하는 안을 보고 단체행동

권 사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

다. 성의 있는 제시안을 기대

한다”라고 밝혔다.

사용자협의회는 “교섭이 결

렬될 상황에서 차라리 시간을 

갖고 심사숙고하는 게 낫다고 

생각한다”라며 제시안을 제출

하지 않았다.

황우찬 노조 사무처장은 

“사용자협의회가 제시안을 내

지 않고, 노조가 쟁의행위 할 

테면 해보라는 식의 태도는 감

정 대립만 하자는 태도이다”

라며 교섭 결렬은 사용자협의

회가 자초했다고 비판했다.

김호규 위원장은 “노조의 

목적은 쟁의행위만이 아니다, 

시간이 필요하다면 더 줄 수 

있지만 노사 간에 근본 시각과 

판단의 차이가 있다”라며 

“2018년 6월 19일 14시 7분, 

중앙교섭 결렬을 선언한다”라

고 선포했다.

노조는 중앙교섭이 결렬됨에 

따라 전날 열린 124차 중앙위

원회 결정대로 ‘중앙집행위원

회’를 ‘중앙쟁의대책위원

회’로 전환한다. 노조는 6월 

27일 쟁의조정 신청을 하고 7

월 4일부터 6일까지 ‘쟁의행

위 찬반투표’를 실시한다.


